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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빗소리에 퍼뜩 잠이 깼다. 깜깜하다. 폭우가 쏟아지

고 있다. 나는 잠시 어리둥절해서 가만히 누워 있었다. 베르

겐 기차역에 갔던 생각이 났고, 잠시 둘러 보고 나와 오던 

길을 거슬러 다시 호텔로 돌아온 기억이 났다. 오는 길에 

노르웨이 편의점, 침구 가게, 핫도그 가게 등을 구경하면서 

왔다. 호텔 방으로 올라 와서는 샤워를 하고, 사진을 정리

하고, 일기도 쓰고, 음악도 들으면서 혼자 잘 놀았는데 어

느 새 잠이 들었나?

한 두어 시간 잤을까? 어쨌든 잘 쉬어

야 한다. 내일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노

르웨이 요약’을 해야 하니까 체력 소모

가 많을 것이다. 푹 자고 아침도 든든하

게 먹고 가야한다. 6시 30분에 깨우도록 

핸드폰에 설정해 놓았다. 그건 그렇고 지

금 몇 신데 이렇게 비가 쏟아 붓는 것일

까? 침대 옆 스탠드에 놓아 둔 핸드폰을 

더듬더듬 찾아 들자 환하게 불이 들어 

온다. 7시 37분! 나는 기겁을 하고 침대에

서 튀어 오르듯 일어났다.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아침 7시 37분이

란 말인가? 왜 핸드폰이 안 울렸지? 나는 

설정으로 들어가 확인했다. 맙소사, 저녁 6시 30분으로 설

정해 놓았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이를 닦고 서둘러 옷

을 입었다. 방수코트까지 입은 다음‘노르웨이 요약’티켓

은 코트 안주머니에 챙겨 넣고 검은 우산을 들고 방을 나

왔다. 아침을 먹고 가려 했는데 시간이 없다. 잘못하면 하

루 종일 굶게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려가 프런트로 가는 길에 나오는 호텔 조식에 들러 진열

되어 있는 조그만 빵 두 개를 코트 주머니에 집어 넣었다. 

프런트에 도착해 밖을 내다 보니 완전히 깜깜하다.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였다. 베르

겐에 도착한 후로 비가 계속 왔어도 보슬비나 가랑비 정도

24. 12월 20일 아침. 아니, 몇 시라고?

였는데 오늘은 폭우다. 나는 빗속에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아 

프런트 직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했다. 어디로 가시냐

고 묻는다. 8시 15분까지 베르겐 기차역에 가야 한다고 했

더니 그냥 걸어 가라고 한다. 기가 막혀서 이 빗속에 어떻게 

걸어 가냐고 하자 나를 의아한 듯 보면서 말한다.“마담, 택

시가 오는데 5분 정도 걸릴 것이고 기차역까지 가는데 30

분 걸릴 겁니다. 기차를 놓치실 거에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걸어가시면15분 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베르겐 사람들

은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호텔을 나섰다. 우산이 소용없을 

정도로 폭우가 사정없이 몰아친다. 어제 

기차역 사전답사를 한 것이 천만다행이

었다. 처음 가는 길을 이런 폭우 속에 나

섰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제 가본대

로 킹 오스카 게이트 길을 따라 일직선으

로 가면 된다. 나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

는 깜깜한 길을 서둘러 걸어 갔다. 

폭우가 쏟아져도 베르겐 사람들은 모

두 바삐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부모들이 

조그만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광

경도 보았다. 다 걸어 가는데, 간혹 세그

웨이를 타고 가기도 한다. 어떤 꼬마는 동생의 유모차에 매

달려 가기도 했다. 모두 비옷과 외투로 중무장 했다. 베르겐

의 비 오는 아침이다. 나는 앞만 보고 계속 걸었다. 어제 지

나쳤던 공사 현장에 벌써 인부들이 빗속에 일을 하고 있었

다. 어제 가 보지 않았다면 오늘 아침 길을 막아 놓은 이 상

황에 당황했을 것이다. 

스트룀가튼 내리막 길에 들어서니 드디어 기차역이 보인

다. 한숨이 나오면서 안심이 되었다. 퍼 붓는 빗속에 어둠

을 뚫고 이렇게 열심히 걸어 온 것은 난생처음인 것 같다. 일

년 내내 비 오는 베르겐의 일상을 제대로 경험한 것 같아 나

는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기차역 정문을 향해 달려 갔다.

Norway in a Nutshell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